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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자녀,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의 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

족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성인 미혼 자녀를 둔 어머니 패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서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스트레스와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과의 관계, 우울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과의 관게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다중병렬 매개효과 검증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각각 정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함

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에서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 스트레스, 우울, 다중병렬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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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가

면서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스트레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도전

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Barrett, 2017) 만성적인 스트레스

는 과도한 긴장과 잠을 잊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며 때론 우울감이 

들게끔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Harley Thearpy, 2015). 따라서 우울

을 일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정신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이, 2009).

한 개인이 놓인 상황과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에 매개하는 요

인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40대 이상인 중년여성의 경우 호르몬과 신체적

인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겪고 있는데 이때 사회적으로 본인

의 역할과 더불어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는 걱정거리임과 동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시대가 변함에 따라 20대에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

하는 경우, 20대에 성인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진입기’라는 새

로운 발달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성인진입기의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성인진입기를 벗어나야 하는 시기 이후에도 자

녀가 의존하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이 

걱정일 수 있다. 반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앞으로 잘 생

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 걱정을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풀 수 있지만,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인 남편과 대화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간의 

대화가 어렵고 갈등을 주로 겪게 되는 경우 걱정을 덜어내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는 상황도 만들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도 어머니의 우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은 어머니의 과거 우울 증상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 응집력,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지지 등의 가족 

요인으로 보고 있다(이윤화, 김동기, 최은화, 2016; Burt et al., 2005; Beardslee, 

Gladstone, & Diehl, 2014; Hassert & Kurpius, 2011; Schwartzberg & 

Dytell, 1996; Turner, 2006; Zeedyk & Blacher, 2017).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어머니의 우울은 대개 영유아, 청소년, 장애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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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도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

레스와 우울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이에 더해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요인으로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 

의 두 가지로 두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의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란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며(Lazarus, 1993), 우울이란 슬프고 불행한 감

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될 수 있다(위키백과, 

2019). 이 두 증상은 개인에게 나타나고, 개인의 에너지와 기분에 영향을 미

치며, 수면과 식욕 패턴을 방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증상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Harley Therapy(2015)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는 일상 사건의 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반

면에, 우울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명백한 사건의 시발점을 가

지게 되기 마련이지만 우울은 갑자기 심리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스트레스

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울은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

도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는 현재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우울은 해

결되지 않은 지난 과거와 연결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해소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 최고치를 이르며 충돌

하게 되고, 우울은 피로감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격려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울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회적 낙인이다. 스트레

스는 매우 높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나 우울은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

다. 낮은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괜찮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우울은 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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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스트레스는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결되

지 않으면 내부감각 수용계와 통제네트워크를 부식시키고 위축증을 일으킨다

(Barrett, 2017).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행동과 낮은 의사결정력

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어져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지속하면 

우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어머니의 우울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Gjesfield et al., 2010), 그 이유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대상은 크게 산후 우울증, 

영유아를 둔 어머니,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등 네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통으로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감에는 크게 어머니의 개인 요인과 현재 함께하는 가족 요인

이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개인 요인이란 어머니가 자라온 환경과 신체 및 심리

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 또 다른 

개인력과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 현재의 우울 증상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Burt et al., 2005; Beardslee et al., 2014), 개인력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력도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Beardslee et al., 2014). 또한, 어머니의 신체적 요인으로 호르몬 변화와 자

연적인 세포 변화로 인해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민은실, 2017; 이홍

자, 김춘미, 이도현, 2016).

다음으로,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요인이 가장 많

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먼저, 전체 가족 요인을 살펴보

면, 가족 응집력 및 지지가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윤화 외, 

2016). 반면, 가족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내의 역할의 무의미함은 우

울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다(Schwartzberg & Dytell, 1996).

두 번째 가족 요인은 자녀 요인으로, 자녀 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감에 매개 

역할을 하며, 자녀의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우울감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자

녀가 있는 경우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의 결과로 우울증 

위험이 크다. 이것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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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Zeedyk & Blacher, 2017). 성인 장애를 둔 경우 노후 준비와 걱정이 

겹쳐 무기력감을 가져오지만 이 때, 비장애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김고은, 2011).

세 번째 가족 요인은 남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출

산 이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우울로 이어진다(Hassert & Kurpius, 2011). 

또한, 결혼생활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와 역할분담이 잘되지 않는 경

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ardslee et al,, 2014; Schwartzberg 

& Dytell, 1996) 마지막 가족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

람들은 일상 스트레스 또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Hassert & Kurpius, 

2011; Turner, 2006), 이는 종단 연구를 통한 일관된 결과로 확신을 주었다

(Gjesfield et al., 2010). 미혼모, 이혼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경제적

인 스트레스는 우울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자녀와 남편, 우울 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미정, 최은실, 2013). 만성 스트레스는 일상 스

트레스에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김진이, 2009), 

중년여성의 우울은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피로감, 식욕부진과 같

은 신체 증상과 역할 상실의 심리적인 증상도 겪게 만든다(이삼순, 최원희, 

2007).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최옥주, 2016) 악순

환이 가정 내에 계속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중년여성들의 스트레

스와 우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은숙과 정은정(2019)은 중년의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을 구조적인 관계 분석을 통해 밝혀내어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권은주 외(2014)도 중등의 스트

레스가 있는 경우 우울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일상 스트레스 중 건강 스트

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송은미, 이승연, 2015).

하지만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울 증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96 여성연구

있다. 그 보호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인데,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이홍자, 김춘미, 이도현, 2016). 따라서 주

변의 지지가 중년여성에게서 특히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남희, 성춘희, 2016).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보았다.

2)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 중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가정에서 헌신하

는 역할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성준모, 2010).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이 무너질 수 있는데, 중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감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준비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윤정순, 이미현, 이유미, 2017), 더 나아가 자녀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희정, 2019).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사례

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비장애 성인 자녀와 달리 생애 전반에서 부모의 손

길이 필요한 순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성인 장애자녀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규칙위반에 

영향을 준다(이근용, 이은정, 2016). 이처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만, 중년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성인자녀에게 적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인식 또는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갈등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것은 부부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인다(이

인정, 김미영, 2014). 또한, 중년여성이 느끼는 가족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데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부적인 영향을 낮출 수 있다

고 하였다(김두길, 유영달, 2015). 이렇듯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에

게 영향을 주지만, 자녀와 남편을 모두 포함시켜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자녀와 남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경로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97

3) 가족구성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지만, 자녀에 대

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과 같은 가족관계도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년여성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감소와 더불어 심리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우울로도 이어

진다고 보고 있다(성준모, 2010).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경우 가족관계의 만족이 우울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인 관계 만족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

며, 시간에 따라 우울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여

봉(2019)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여성과 성인자녀 간의 경제적인 교환관

계를 우울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하는 관계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서로 경

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보다 서로 경제적인 자원을 주고받는 경우 우울 수준

이 낮다고 하였다(이여봉, 2019). 또한, 남편의 경우 성인 자녀와 달리 반려자

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과 인식이 중년여성에게 많은 영향

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우울이 낮고, 서로

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정유림, 정성화, 한삼

성, 2018).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인식이 좋

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또한, 맞벌

이 여성의 경우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 직장과 가정 간의 전

이가 긍정적으로 되며,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였다(김현동, 이상우, 20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

며, 스트레스가 가족 구성원에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영향, 가족 구성원이 어머

니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는 어

머니의 스트레스가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것이었다. 미

성년 자녀에 비해 성인 자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덜 받지만 

미혼인 경우,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연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

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나타

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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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가족패널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종단면 자료이다. 여성가족 패널 대상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들을 표본으로 하며, 여성의 일과 일상, 가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의 생애

주기를 볼 수 있는 패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에 응

답한 기혼 여성 중 미혼인 성인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변수

로 설정한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일상 스트레스, 우울에 모두 

응답한 3,06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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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 (N=3,066)

변수 빈도 퍼센트(%)

아내 연령
(n=3,066)

40대 이하 807 26.3

50대 1574 51.3

60대 566 18.5

70대 119 3.9

남편 연령
(n=3054)

40대 이하 350 11.5

50대 1598 52.3

60대 826 27.0

70대 262 8.6

80대 18 0.6

아내 최종학력
(n=3066)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5 11.6

중학교 졸업 390 12.7

고등학교 졸업 1550 50.6

대학(교) 졸업 730 23.8

석사 이상 41 1.3

남편 최종학력
(n=3054)

초등학교 졸업 이하 246 8.1

중학교 졸업 338 11.0

고등학교 졸업 1315 43.1

대학(교) 졸업 1042 34.1

석사 이상 113 3.7

자녀 대화 1순위
(n=1688)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 739 24.1

자녀의 직장생활 620 20.2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 329 10.7

자녀 갈등 1순위
(n=2783)

의견 충돌이 거의 없음 2470 80.6

생활습관 문제(귀가시간 등) 214 7.0

취업/진로 문제 99 3.2

2. 분석 변수

1) 독립변수: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관련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8개 문

항으로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척

도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6번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

레스를 쉽게 푼다’를 제외하고 역코딩을 하였다. 또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

해 1번, 6번, 7번, 8번 문항의 표준화계수가 .40이하로 구조적 관계를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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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최종 문항은 총 4개로,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밌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로 최종 문

항의 신뢰도는 .735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1: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에 대한 인식 문항은 총 4개로 4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남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다. 문항은 ‘나는 남편과 평

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로 문항의 신뢰도는 .803으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2: 자녀에 대한 걱정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 관련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7개 문항

으로 높을수록 걱정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3번 ‘이성친구나 결혼문제로 고민한다’는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40 이하로 구조적 관계를 저해하는 문항이라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문항은 총 6개로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문제’, ‘자녀

의 학교나 진학문제’, ‘자녀의 건강문제’,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적 문제’, ‘자

녀의 생활습관 문제’, ‘자녀의 교육비 문제’로 문항의 신뢰도는 .817로 나타났다.

4) 종속변수: 우울 관련 척도

종속변수인 우울 관련 척도의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10문항으로 

점수가 늦을수록 우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 5번과 8번 문항이 .40 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8문항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두

려움을 느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이며 최종 문항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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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8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다중병렬 매개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남편에 대한 

인식과 성인 미혼 자녀에 대한 걱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plus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적합도, 구조적 관계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중병렬 매개모형은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이고, 매개변수 간에 서로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개모형이다. 이때 모든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형권, 2018). 다중병렬 매개모형의 장점은 매개변

수별로 따로 단순 매개분석을 하는 것보다 동일 모형에 통합하여 동시에 분석

하면 간접효과검정의 검정력이 증가하고 다른 매개변수를 통한 특정 간접효과

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Hayes, 2013). 매개변수가 2개인 경우의 M 회귀

식과 Y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이형권(2018)에 따르면, 위의 회귀식에서 는 X가 에 미치는 영향의 추

정이며 직접효과인 ′는 2개의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이다. 그리고 는 매개변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매개변수와 X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 Y에 미치는 영향의 편회귀계수이다. X가 특정 매개변

수 를 통해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 간섭효과는 로 계산된다. 

는 단순매개분석과 동일하게 해석하지만, 다중 매개분석이기에 모형 내의 다

른 모든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라는 단서가 추가된다. 그리고 총 간접효과는 

특정 간접효과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총 간접효과는 
  



로 계산할 수 있다. 

단순매개분석과 같게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모든 간접효과의 합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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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

차를 확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트레스, 미혼 성인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

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r=.009).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변수

는 .118(p<.001)에서 .290(p<.001) 사이로 관측변수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측변수의 평균과 다변량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

인한 결과 스트레스는 2.53(sd=.32),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은 2.19(sd=.57), 

남편에 대한 인식은 2.16(sd=.46), 우울은 1.52(sd=.56)였다. 왜도는 -.03에

서 .85 사이로 절대값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39에서 2.09 사이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Curran, Stephen, & Finch, 1996)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N=3066)

1 2 3 4

스트레스 1

미혼 성인자녀 걱정 .118*** 1

남편에 대한 인식 .171*** .009 1

우울 .290*** .121*** .206*** 1

평균 2.13 12.19 2.16 1.52

표준편차 .32 .57 .46 .56

왜도 -.03 .32 .61 .85

첨도 -.25 .50 2.09 -.39

***p<.001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인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과 우울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최대우도법(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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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초기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수정지수(M.I.)에 따라 w1과 w2는 263.833, w1과 w7은 

163.08, w2와 w7은 765.386, p1과 p2는 176.653, d9와 d10은 418.347, 

d1과 d2는 411.876, d3과 d4는 118.753, d2와 d3은 54.395로 나타나 공

분산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s1, s6, s7, s8, d5, d8, w3은 표준화계수 경

로가 .40이하로 확인되어 삭제 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가 각각 .957, .96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RMR은 .032, RMSEA 값은 .038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

다. 또한, 표준화계수 경로를 확인한 결과 남편에 대한 인식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 

변수와 남편에 대한 인식 자녀 변수 간에 영향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변

수 제거나 2차적 수정절차 없이 최종 수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측정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의 표

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측정모형과 수정모형 (N=3,066)

모형 χ2 df χ2/df p CFI TLI SRMR RMSEA

초기모형 3233.10 203 15.93 .000 .885 .869 .045 .070 (.068-.072)

수정모형 1054.56 195 5.41 .000 .957 .961 .032 .038 (.036-.040)

기준 값 <5.0 .05< .90< .90< <.05 <.08

※partner: 남편에 대한 인식, worry: 미혼 성인 자녀 걱정, depress: 우울, stress:스트레스

[그림 2] 수정모형 표준화계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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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병렬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의 다중병렬 매개모형 분석을 하였다. 잠재변수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C.R. 값을 확인한 결과 4.217(p<.001)에서 9.367 

(p<.001) 사이로 2.58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는 미혼 성인 자

녀 걱정에 14.1%(β=.141), 남편에 대한 인식에 17.6%(β=.176), 우울에 

25.4%(β=.25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성인 자녀는 어

머니의 우울에 9.8%(β=.098), 남편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우울에 19.3%(β

=.19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

은 <표 4>와 같으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3]과 같다.

<표 4>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 간 경로계수 

(N=3,066)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Β S.E. C.R. β

스트레스 → 성인 미혼 자녀 걱정 .144 .025 5.867*** .141

스트레스 → 남편에 대한 인식 .175 .027 6.555*** .176

성인 미혼 자녀 걱정 → 우울 .097 .023 4.217*** .098

남편에 대한 인식 → 우울 .196 .026 7.451*** .193

스트레스 → 우울 .256 .027 9.367*** .254

***p<.001

※stress: 스트레스, worry: 성인 미혼 자녀 걱정, partner: 남편에 대한 인식, depress: 우울

[그림 3] 수정 모형의 다중병렬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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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중병렬 매개모형 수정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

였다.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간접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100,000으로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미혼 성인 자녀의 걱정을 매개로 어머

니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리

고 스트레스가 남편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성인 미혼 자녀 걱

정을 통한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상한: .005, 하

한: .026)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인식을 통

한 매개효과도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상한: .020, 하한: 

.054)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혼 성

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스

트레스는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을 부분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에 대한 인식도 부분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남편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의 간접효과 분석 (N=3,066)

경로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총 효과(β) 하한 상한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우울

.254*** .014*** .268*** .005 .026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인식→우울

.254*** .034*** .288*** .020 .054

***p<.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

녀에 대한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어머니의 우울

을 가족 환경에서 보호요인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석을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는 다른 매개변인들 보다 더 우울감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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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요인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Beardslee et al., 2014; Eshbaugh, 

2010; Schwartzberg & Dytell, 1996)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일상생

활의 스트레스는 우울 위험 요인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는 대개 부정적인 사건 또는 부정적인 대인관계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우

울까지로 이어지는 것이다(Feurer, Hammen, & Gibb, 2016; Hammen, 

1991).

어머니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 슬픔, 분노, 과민한 행동을 보이며, 자

주 잊게 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평

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비관적인 생각,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Avery et al., 2008). 그 결

과 가족과 함께 할 때 어머니 역할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세대 간 우울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Burt et al., 2005; Feurer et 

al., 2016)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은 확실하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은 매

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걱정과 어

머니의 우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Hay, Fingerman 그

리고 Lefkowitz(2007)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건강과 웰빙

(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인식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 즉, 남편과의 

관계와 우울은 산후우울증을 겪는 어머니, 영유아를 둔 어머니,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인식의 간접효과가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다른 변인보다 가장 큰 우울 관련 요인이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밝혀

진 결과(Hassert & Kurpius, 2011; Schwartzberg & Dytell, 1996)와 일

치한다.

성인의 미혼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 중일 수 있으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

우 성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정(최선경, 2004)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자신의 노화 과정에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이것이 우울로 나타날 것이 예측된다. 물론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걱정과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걱정을 동등한 상황으로 놓

고 비교할 순 없고, 어머니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을 어머니가 떨쳐버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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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인 미혼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와 인생을 설계하

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미혼 자녀를 

둔 경우 청소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약간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도 사회에서 성인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의 경우 자녀의 걱정 매개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년기에는 부부관계가 삶의 질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예측된 것이라고 

한 이혜자와 김윤정(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연과 정혜정(2012)은 자녀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않은 경우, 

가장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모

두 좋아야 한다고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김은하, 남현숙, 김태훈(2013)은 40대-50

대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편의 우울이 아내의 우울을 유의하

게 예측하고, 아내의 화병은 남편의 화병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을 높인다

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을 배제할 수 없다.

분석 시 특이했던 점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

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주제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도 다중병렬 매개효과를 통해 자녀

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분석 시에도 상관관계와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수준은 강해지고, 자녀에 대한 친근한 관계 욕구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의 어머니 의식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남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남편에 대한 인식이 자녀에 

대한 걱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만 제시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도 검정해본 결과 기저모형

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조절효과는 없고, 부분 매개효과

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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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모두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가족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 일상 스트레스 이면에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남편에 대한 인식 정도, 자녀의 걱

정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인 자체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에서는 부모의 우울이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

니의 우울감에만 제한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조사연구 또는 질적연구를 통해 아버지

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어머니 그룹과 비교를 해보는 연구를 제안해 본다. 또한, 어

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의 걱정을 다루는 연구에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조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차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혼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인 미혼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횡단적인 면만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계기로 구조 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1차에서 7차에 

이르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변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하여 함

께 제시하면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패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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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Worries and Their Perceptions of 

Husband in Relation to Mother’s Stress and 

Depression of Unmarried Adult Children

Hyeyeong,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duce mother’s depress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perception of children, 

husban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multi parallel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worries and perception of husb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mother panel with adult unmarried 

children responding to the 7th data of the female family pane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worry about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perception of husban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nxiety of unmarried adults, husband’s 

perception,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depression, unmarried adult’s 

children’s worry, and husband’s percep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stre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results of the parallel 

multi-mediated effects tes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worry of 

unmarried adult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husbands. This suggests 

that mothers suggest ways to deal with stress in their daily lives and require 

the support of family members. Lastly, we suggeste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regrets of the results and analysis of this study.

Keywords : mothers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stress, 

depression,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


